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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라는 용어를 통해 살펴본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송  도  언1)     전  성  은2)     강  영  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관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대학 문화에서 비롯된 ‘아싸’라는 

은어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댓글은 최근 약 10년간 업로

드된 동영상으로부터 수집되었고, 선별된 64편의 동영상에서 추출된 19,876개의 댓글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동영상 주제 및 세부내용에 따른 댓글 경향의 차이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에 따라 자료 유

형을 3가지(전체, 단편극, 대화)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결과,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키워드는 전체 유형에서 ‘친구’, ‘인싸’, ‘공감’, 단편극 유형에서 ‘연기’, ‘공감’, ‘화장실’, 대화 

유형에서 ‘친구’, ‘대학생활’, ‘이야기’ 등이 확인되었다. 토픽모델링 분석결과, 자료 유형별로 각각 3개의 주요 

토픽이 도출되었다. 전체 유형에서는 ‘전체 유형 대표 키워드(토픽1)’, ‘단편극 유형 대표 키워드(토픽2)’, ‘실제 

대학생 댓글(토픽3)’이 나타났고, 단편극 유형에서는 ‘배우 및 연기 피드백(토픽1)’, ‘또래관계 이슈(토픽2)’, ‘화장

실 혼밥 이슈(토픽3)’가 도출되었으며, 대화 유형에서는 ‘시청자 소감 및 응원(토픽1)’, ‘대학 적응 및 소속 이슈

(토픽2)’, ‘대화 유형 고빈도 단어(토픽3)’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정분석 결과, 모든 자료 유형에 포함된 주

요 감정 단어로 ‘힘듦’, ‘눈물’, ‘사랑’, ‘재밌는’, ‘행복’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

상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예방 교육 설계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고립 및 은둔, 아싸, 유튜브 댓글, 텍스트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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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애착을 느끼고자 하

는 기본 욕구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

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Baumeister & 

Leary, 1995). 특히 전통적으로 집단의 소속이 

강조되는 한국의 경우(박혜경, 김상아, 2018; 

한규석, 1996),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 경험(예: 기쁨, 슬픔, 행

복, 분노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구재선, 김

의철, 2006; 김지현 등, 1997; 이선아, 2017). 

실제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를 선택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박영신, 김

의철, 2006).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나’

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데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단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한규석, 1991; Triandis, 

1989).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정서적 

안녕과 적응적인 자기개념의 형성은 집단 내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연결감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대인

관계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에서는 젊은 세대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이 커

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립 및 은

둔 현상이란 사회적 접촉이나 주요 관계망이 

부재한 상태의 사회적 고립(유연수, 이양희, 

2001; Delisle, 1988)과 물리적 공간의 차단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거부하는 은둔(황순길 등, 

2005; Sakai et al., 2004)을 통합한 용어로, 코로

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

나 은둔하는 청년(19~34세)의 비율이 급증하

면서 새롭게 제안된 학술 개념이다(김성아 등, 

2022). 국내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고

립 인구는 2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

는데(김주연, 2021), 2019년 3.1%였던 고립 청

년의 비율이 2021년 5.0%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성아, 2023). 이는 고립 및 은둔 

현상이 취약 계층(예: 노인, 장애인)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일깨우며 

학술계의 관심이 청년층을 향하도록 이끌었다

(유현경, 윤명숙, 2023; 조미형, 고아라, 2022; 

Cornwell & Waite, 2009). 실제로 청년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다룬 전체 논문 중 74.2%(75

편)가 2020년 이후에 출판되었는데(곽미선, 박

지영, 2024), 은둔형 외톨이 연구에서는 2020

년을 기점으로 ‘청년’이 핵심 주제어로 새롭

게 등장하는 연구 동향의 변화도 확인되었다

(김도희, 2024). 

유례없는 감염병 대유행의 여파로 청년층의 

고립 및 은둔 현상에 대한 학술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이 새로운 캠퍼스의 

위기로 거론되고 있다(이혜선 등, 2021; Hamza 

et al., 2021). 이를테면,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단체 활동 금지와 같은 대학의 코로나-19 방

역 조치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축시

키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김

지은, 정미란, 2022; 양혜진, 2020). 

Erikson(1968)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대인관계 참여를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성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대학생 시기의 고립 및 은둔은 개인의 

심리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학교 부적응을 초래

할 수 있다(박재서 등, 2021; Giovenco et al., 

2022; Lukács, 2021). 특히 고립 및 은둔 현상은 

한번 그 패턴에 접어들면 오랜 기간 지속 및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김성아, 2023).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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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초입의 대학생이 고립 및 은둔에 빠지

는 것은 졸업 이후 사회 진출과 직장 적응에

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한 

실태조사에서는 은둔 청년 중 52.4%가 20대부

터 은둔을 시작하였고, 그들 중 21.1%는 애초

에 고등학생 때부터 은둔을 고민한 것으로 나

타났다(박주홍 등, 2022). 즉, 고립 및 은둔 현

상의 경우 특정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김춘남 등, 2018; 유민상, 신동훈, 2021)이 

재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 집단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중․장기적으

로 전체 청년의 고립 및 은둔 문제를 예방하

기 위한 초기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

적인 연구 과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경

험하는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다룬 국내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백형의 등, 2022; 이

혜선 등, 2021).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들의 전체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청년의 고립 및 은둔에 관

한 연구가 급증하는 추세가 확인되었으나 대

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집중적

인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곽미선, 박지영, 2024; 김도희, 2024). 

사회적 고립에 한하여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한 통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다른 심리학적 변인(예: 

우울, 외로움, 인터넷 중독, 대인관계 문제, 학

과소속감, 학업참여 등) 간의 영향 관계를 살

펴보는 한정된 접근에만 그치고 있었다(e.g., 

김민주, 이아라, 2021; 김은영, 한승우, 2023; 

박재서 등, 2021; 백형의 등, 2022; 신지원 등, 

2024; 이혜선 등, 2021). 

이처럼 특정 연구방법(예: 변인 간 상관연

구)에 편향된 접근은 연구주제에 대한 다각적

인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최지영, 배라영, 2014).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

한 문제는 자기보고식 응답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옥분 등, 2008)는 점에서 질문지법

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

다. 더욱이 선행연구들 중 상당수는 표집 방

법이나 표본 구성(예: 성비, 학년 간 비율)에 

편중이 있어, 연구결과를 대학생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자료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확인되었다(김은영, 한승우, 2023; 박재서 등, 

2021; 백형의 등, 2022; 신지원 등, 2024; 이혜

선 등,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대학생 고립 및 은둔의 실

제적 양상과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한 새로운 연구 전략으로 텍스트마이닝

(text-mining)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방대한 비정형 텍스

트 데이터 내에서 단어 간의 연계성을 찾고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빅데이터에 숨겨진 유

의미한 정보를 발굴하는 기법이다(송태민, 송

주영, 2016; 임동훈, 2015; Feldman & Sanger, 

2007).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키워드 기반 

분석은 본질적으로 비모수 분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고립이나 은둔처럼 연구 대상 자체를 

표본화하기 어려운 주제에서는 오히려 모수통

계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

다. 실제로 대학생 집단따돌림의 경우에도 고

립이나 은둔과 마찬가지로 외현적으로 잘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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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정확한 피해 현황

을 파악하는 것마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으며(강영신, 박주영, 2018), 이에 송도언 등

(2023)은 네이버 지식iN Q&A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연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새로

운 분석 방식으로 조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경우, 키워드의 단순 빈

도에 의존하는 기초 분석을 넘어 다양한 심층 

기법(예: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모델링, 

감정분석)을 적용함으로써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가능하게 하여 주요 키워드 분석의 

객관성과 구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텍스트마이닝이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제한된 학

술 자료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예: 

기사, 인터뷰 등)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

여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수

상, 2014).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

는 것은 학술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

적 담론과 일반 대중의 인식을 폭넓게 조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Lazer et al., 2009). 나아

가 텍스트마이닝은 주요 문서 내용을 분석하

고 핵심 키워드를 도출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주요 논제나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김동성, 김종우, 2014; 이수상, 2014), 

초기 단계의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텍스

트마이닝 기법은 특정 주제에 대한 주요 이슈

나 담론, 논의 경향, 연구 동향 등을 파악하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주 활용되어왔다(e.g., 송

도언 등, 2023; 양순미, 김성봉, 2023; 이유리, 

권호인, 2023; 조수곤, 김성범, 2012; Kim & 

Delen, 2018; Nassirtoussi et al., 2014). 따라서 텍

스트마이닝은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이

해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선행연

구의 방법론적 편향성과 그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연구 전략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의 분석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대학생 집단의 

고유한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보다 현실감 있

게 탐색하기 위해 ‘아싸’라는 용어를 중심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싸’란 아웃사이더

(outsider)의 준말로,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들

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지내는 사람

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남길임 등, 2019; 윤

영훈, 2023). ‘아싸’의 주요 용례를 살펴보면, 

이는 주로 대학생 집단에서 사용되어 온 대표

적인 대학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박나

영, 2020),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아

싸가 대학 문화에서 주로 관찰되는 고유한 현

상임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송도언 등, 2023; 

정백, 신혜성, 2022). 

즉, ‘아싸’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단절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화적 표현으로, 그 

의미가 학술적 개념인 고립 및 은둔과 부분적

으로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고립은 

주로 사회적 접촉이나 지지망이 부족한 상태, 

즉 관계의 양적 결핍을 지칭하며, 은둔은 타

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철

수하는 행동 양식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된

다. 그러나 ‘아싸’를 곧바로 고립이나 은둔으

로 환원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위험이 있

으며, 두 개념의 차이와 유사성을 함께 고려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

싸’를 학술적 개념의 대체어라기보다,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는 데 활용 가능

한 문화적․언어적 매개로 보았다. 특히 ‘아

싸’라는 비학술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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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

고, 이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립 및 은둔이라는 개

념어보다 연구 수행에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

였다. 

무엇보다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의 경우 

학술 문헌뿐만 아니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를 수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싸’는 이러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해소하는 

유효한 대안이 되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뉴스에서 ‘대학’, ‘고

립’, ‘은둔’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월평균 약 35건이 검색되었는데, 그중에

서도 실제 대학생 고립 및 은둔 문제를 다룬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하였다. 즉, 학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차원의 담론도 현재까지는 

청년층의 고립 및 은둔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대학생 집단은 하나의 하위유형으로서 가볍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 ‘아

싸’라는 용어는 선행연구에서도 비정형 텍스

트 데이터 내에서 ‘대학’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쓰이는 경향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송도

언 등, 2023), 실제로 대학생에게 초점화된 다

양한 비정형 데이터(예: 네이버 지식iN Q&A, 

유튜브 등)에 대한 접근을 훨씬 용이하게 하

였다. 

한편, 서구에서는 자발적 고독(e.g., Weinstein 

et al., 2023)이나 긍정적 고독(e.g., Shiovitz-Ezra 

et al., 2024)과 같이 혼자 있음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현상을 다룬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

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아싸’ 역시 자발적․

비자발적 양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

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싸’는 특정 세대

와 집단의 문화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언

어적 표현이자 사회적 위치를 지칭하는 고유

한 현상이며, 아직 ‘자발적 아싸’에 관한 체계

적인 연구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싸’를 집단 내에서 또래와의 상

호작용이 제한되거나 단절되었다고 스스로 인

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주변화된 것으로 규

정된 대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양상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주요 이슈와 논의를 살

펴보기 위해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주제로 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댓글을 수집하여 텍스트마

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키

워드에 드러난 대학생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키

워드 간 연관성 및 구조에 드러난 대학생 고

립 및 은둔에 관한 논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토

픽에 드러난 대학생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사

회적 담론과 문화적 의미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감

정단어에 드러난 대학생 고립 및 은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서적 반응은 어떠한가? 

방  법

분석대상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주요 이슈를 살

펴보기 위해 유튜브(YouTube) 댓글을 분석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댓글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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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게시물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느낌, 소감 등을 표현한 글로 이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조수선, 

2007; 최재서 등, 2023). 즉, 유튜브 댓글은 동

영상 시청자 개개인의 의견이나 생각뿐만 아

니라 온라인상에 형성된 주요 담론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자료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

가 유튜브는 전 세계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

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2025년 기준 약 25

억 3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메이저 플랫

폼이다(DataReportal, 2025; Statista, 2025). 2022

년 전국 60,25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인

터넷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망을 통

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하는 대형 

OTT(Over-The-Top) 플랫폼 중 유튜브의 국내 

이용자는 88.9%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

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는 이용자 91.8%가 온라인 동영상 시

청을 위해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나스미디어, 2023). 그중에서도 10대와 20대

는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접속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젊은 세

대일수록 정치/경제, 연예/스포츠, 엔터테인먼

트, 의료/건강, 여가, 전문/학술 등 거의 전 분

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유튜브에서 하고 있었

다(나스미디어, 2023). 특히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성향(예: 성별, 

연령, 취향 등)의 이용자들이 유사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김인

식, 김자미, 2021), 유튜브 댓글은 대학 내 아

싸 현상에 대한 대학생 또래 집단의 실제 인

식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텍스

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자료수집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주제에 부

합하는 동영상을 선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동영상 선정 절차를 거쳤다. 첫째, 동영상 유

형 중 숏폼(shorts-form)은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숏폼의 경우 대학 내 아싸 현상

과 무관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가 많아 

자료수집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

표적으로 아싸 대학생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아싸 최O선』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숏

폼 동영상이 검색되었으나, SNS상에서 유행하

는 댄스 챌린지나 대학 생활과 관련 없는 단

순 유머 콘텐츠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동영상

을 직접 시청하고 세부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실제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주제로 한 동영상

인지 최종적으로 필터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

다. 즉, 제목이나 썸네일(thumbnail)1)에 ‘아싸’

라는 단어가 쓰여 검색되었더라도 동영상의 

실제 내용이 대학 내 아싸 현상과 무관할 경

우 분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댓글 자료의 

적합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의 

아싸 현상을 다루거나 인터넷 게임 방송과 관

련된 동영상들이 필터링되었는데, 특히 개인

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브이로그(v-log)2) 

동영상이 상당수 제외되었다. 즉, 브이로그의 

경우 유명 유튜버가 단순히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상 대학 내 아싸 

현상과 무관한 경우가 많아 점검 과정에서 대

부분 제외되었다. 

1) 동영상을 직접 보기 전에 미리 제공되는 작은 

이미지로, 동영상이나 콘텐츠의 주요 내용을 요

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2)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의 합성어로, 개인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공유하는 콘텐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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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선정된 동영상에서 댓글을 수집

하기 위해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LISTLY 

(Listly, 2024)를 활용하였다. 동영상 검색어는 

‘대학’과 함께 ‘아웃사이더’, ‘아웃싸이더’, ‘아

싸’를 사용하였고, 검색 기간은 최초로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동영상이 업로드되었던 

2013년부터 2024년 3월까지로 설정하였다. 표 

1은 검색어와 동영상 업로드 기간, 자료 유형

별로 수집된 동영상과 댓글 양을 정리한 자료

수집 현황이다. 여기서 자료 유형은 동영상의 

콘텐츠 유형을 뜻하는데, 콘텐츠 유형에 따라 

동영상 전반의 분위기와 세부내용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청자의 반응이나 논

의의 흐름 또한 변할 수 있으므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댓글 경향을 세분화하여 정

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콘텐츠 유형을 크게 3

가지(전체, 단편극, 대화)로 분류하였다. 먼저 

전체 유형은 말 그대로 최종 분석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 유형이고, 단편극 유형은 

연출된 가상의 상황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일

종의 상황극이나 드라마를 촬영한 영상 콘텐

츠를 모아둔 유형이며, 대화 유형은 개인 혹

은 다수의 출연자가 시청자와 소통하는 영상 

콘텐츠를 모아둔 유형이다. 참고로 전체 유형

에는 단편극 및 대화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만화, 개그맨의 콩트, 그리고 일부 브이로그 

콘텐츠들도 포함되었다. 

자료분석

최종 수집된 댓글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

석을 위해 RStudio 2022.02.0+443(Posit Team, 

2022)과 Net-Miner 4.5(Cyram Inc, 2022) 프로그

램이 활용되었다. 자료분석은 데이터 전처리 

이후 빈도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

모델링, 감정분석이 차례로 실시되었다. 본격

적인 텍스트마이닝 분석에 앞서 댓글 원자료

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전처리

(preprocessing)란 불용어를 삭제하고 유사 단어

를 통일시킴으로써 정제되지 않은 비정형 텍

스트 데이터를 실제 분석에 적합하도록 순화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유지영, 김우경, 2020; 

Lucas et al., 2015). 전처리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작업이 포함되었는데, 정확한 형태소 분

석을 위해 연구자가 의도한 복합명사를 만들

거나 분리하는 사용자 사전 작업과 무의미 단

어나 특수문자 등을 삭제하는 불용어 삭제 작

업, 같은 의미지만 다른 용어로 표현된 단어

를 통일시키는 동의어 작업이 실시되었다(정

유미 등, 2021). 사용자 사전 작업의 경우, ‘대

학 생활’이나 ‘조별 과제’, ‘자발적 아싸’와 같

이 각각 따로 인식되는 두 단어를 하나의 복

합명사로 만들거나 ‘찐따연기’, ‘단무지소리’와 

같이 따로 떼어서 볼 필요가 있는 단어를 분

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불용어 삭제 작업

검색어 대학 + 아싸, 아웃싸이더, 아웃사이더

동영상 업로드 기간 2013.01.01. ~ 2024.03.02.

자료 유형 전체 단편극 대화

수집량
영상 64편 영상 14편 영상 34편

댓글 19,876개 댓글 5,986개 댓글 4,743개

표 1. 자료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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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수문자, 숫자, 단모음․

단자음, 조사 등을 제거하고, 검색어(예: 대학, 

아싸)나 매체 관련 단어(예: 유튜브, 댓글, 채

널, 구독), 해석에 불필요한 단어(예: 유튜버 

이름, 인사말)를 분석과정에서 선별하여 삭제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의어 작업의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를 ‘인간관계’로, 

‘선배님’을 ‘선배’로, ‘조과제’와 ‘좆별과제’를 

‘조별과제’로 통일시켰다. 

전처리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본격적인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네트워

크 텍스트 분석, 토픽모델링, 감정분석이 실

시되었다. 첫 번째로, 유튜브 댓글에 드러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1). 빈도분석에서는 추

출된 단어의 단순 빈도 외에도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가중치를 

함께 계산하였다. TF-IDF란 문서 내 단일 단

어의 중요도를 의미하는데, 값이 클수록 문서

의 핵심 주제나 의미를 잘 반영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이성직, 김한준, 2009; Ramos, 

2003).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위 20개 키

워드는 단순 빈도와 TF-IDF 각각을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였고, TF-IDF 상위 100개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두 번째로, 빈도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키워드 간의 연관성과 연결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TF-IDF 상위 2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

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2).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은 언어가 단어 간의 관계를 이루는 네트워크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의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살펴보는 분석 기법이다

(이정락 등, 2022; Roberts, 1997). 네트워크 분

석의 기본 단위가 되는 노드(node)는 TF-IDF의 

상위 20개 단어로 설정하였고, 3가지의 중심 

구조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상위 20개 단어

가 형성하는 네트워크 내의 핵심 노드(즉, 키

워드)를 파악하였다. 중심 구조 분석에는 노

드 간 연결 수를 기반으로 어떤 소수의 노드

에 링크가 집중되는지 파악하는 연결 중심성

(degree centrality)과 노드 간의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중심도를 파악하는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노드 간의 최단거리를 

기반으로 중심도를 파악하는 근접 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이 포함되는데(배상훈 등, 

2017; Barthelemy, 2004; Zhang & Luo, 2017), 각

각의 지표를 비교하여 TD-IDF 상위 20개 단

어 중 어떤 키워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

루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결 중심성 지표

를 기준으로 TF-IDF 상위 20개 단어의 중심 

구조를 네트워크 지도(network map)로 시각화

하였다.

세 번째로, 전체 텍스트 내의 유의미한 키

워드 군집을 확인하기 위해 토픽모델링을 실

시하였다(연구문제 3). 토픽모델링이란 문서집

합 내에서 유사성이 높은 텍스트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는 확률 

모델 알고리즘 기반의 텍스트마이닝 기법이다

(박준형, 오효정, 2017; Blei et al., 2003). 토픽

모델링 기법 중에서도 Blei와 동료들(2003)에 

의해 개발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문서집합 내의 관찰된 변수를 바탕으로 문서

의 구조를 파악하여 잠재된 변수를 추론하고, 

문서별 주제와 각각의 주제 안에 포함될 단어

의 분포 및 비율을 알아내는 알고리즘이다(김

태경 등, 2016). 특히 토픽모델링은 통계적인 

방식으로 대량의 문서 집합, 즉 말뭉치(corpus) 

안에서 핵심 주제와 내용을 추출한다는 점에

서 질적 자료(예: 역사적 기록, 문학저작,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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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일기자료 등)를 더욱 쉽게, 그리고 객관

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남춘

호, 2016). 토픽모델링의 최종 토픽 모형은 

LDAvis 도구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고, 토픽명

과 토픽별 키워드는 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댓글 전반에 나타난 시청자들

의 주요 감정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감정분석

을 실시하였다(연구문제 4). 감정분석은 감정

사전을 토대로 텍스트 내의 감정 단어를 분류 

및 계산하여 문서의 감정 경향을 파악하는 기

법이다(백영민, 2020; 신효필 등, 2016). 본 연

구에서는 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Data Intelligence Lab의 KNU 한국어 감성사전

(온병원 등, 2018)을 활용하여 댓글 내의 감정 

단어를 도출하였다. TF-IDF 상위 20개 감정 

단어는 표로 제시하였다. 그림 1은 자료수집

부터 최종 분석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경로도

이다. 

결  과

빈도분석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

체 유형 26,800개, 단편극 유형 8,939개, 대화 

유형 9,040개의 단어가 추출되었다. 표 2는 

TF-IDF를 기준으로 자료 유형별 상위 20개 키

워드를 정리한 것으로, 신조어나 은어의 뜻은 

표 내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였다. 그림 2는 

전체 유형의 TF-IDF 상위 100개 키워드를 워

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것이다. 자료 유형별 

TF-IDF 상위 20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세 가지 모든 자료 유형에서 20위 안에 포

함된 공통 상위 키워드는 총 8개(친구, 인싸, 

이야기, 재밌어, 공감, 찐따, 혼자, 생각)가 확

인되었다. 공통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원문을 확인한 결과, ‘이야기’, ‘재밌어’, ‘공

감’, ‘혼자’, ‘생각’은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다

양한 인지․정서적 반응(예: 공감, 느낀 점, 경

험 회상)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었다. 예를 들어, “제 이야기랑 똑같

네요^^”, “썰 풀어주는 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대학생활 공감해요...”, “혼자 대학로 걷

는 기분은 …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문드문 들

었는데 …”와 같은 댓글이 대표적이었다. 그리

고 ‘친구’, ‘인싸’, ‘찐따’는 단어 자체가 대학 

내 아싸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댓글 전반

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

그림 1. 분석절차 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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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친구’는 대학 내 아싸 현상이 사실상 대

학생들의 친구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3) 인사이더(insider)의 약자로, 집단 안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 

4) 찌질한 사람,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비

속어 

5) 혼자 밥을 먹는 행위를 뜻하는 줄임말 

6) 은근히 짜증을 유발하는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 

7) 접두사 ‘개-’와 은어로서의 ‘꿀’이 합쳐진 신조어

대부분의 댓글 반응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아싸의 반의어와 유의어로 쓰인 ‘인싸’와 ‘찐

따’는 자료 유형이나 댓글 경향과 상관없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각각의 키워드를 포함

하는 댓글 원문으로는 “나는 찐따 친구도 없

다”, “우선이는 찐따고 … 정말 아싸는 핵인싸

임에도 사람들 모이는 자리 일부로 피하고 혼

로, 큰 이득을 얻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 

순위
전체 단편극 대화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1 연기 710.0618 연기 459.6857 친구 172.5821

2 친구 643.9902 인싸 208.8536 인싸 135.7459

3 인싸3) 621.1265 공감 202.7633 이야기 117.0601

4 재밌어 505.7781 친구 191.7391 학번 115.1238

5 공감 497.2036 킹받네 171.832 재밌어 105.3159

6 찐따4) 441.4168 화장실 170.1329 사랑 98.73467

7 화장실 426.9131 못보겠어 155.1887 감사 94.65397

8 사랑 393.8393 찐따 139.3657 공감 92.82682

9 이야기 392.2433 혼자 133.9599 찐따 79.76859

10 불쌍 378.2619 얼굴 129.835 대학생활 78.18715

11 눈물 372.4047 이야기 114.3735 생각 74.89946

12 못보겠어 338.457 눈물 100.3278 술자리 73.49947

13 혼밥5) 329.4924 미쳤다 98.48038 편입 73.32245

14 킹받네6) 309.6696 재밌어 95.48563 신입생 68.1495

15 조별과제 301.9536 뒷담 91.21753 복학 62.85426

16 생각 278.6886 생각 89.12597 혼밥 57.9374

17 귀엽 275.9204 배우 86.67315 혼자 57.59516

18 혼자 267.58 개꿀7) 79.95804 응원 52.68374

19 얼굴 243.2757 영혼 79.61983 동아리 52.41865

20 단무지 243.1362 불쌍 78.01275 강의 48.8434

표 2. TF-IDF 상위 20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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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있는걸 즐기는게 진짜 아싸임 ㅋㅋㅋ”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통 상위 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

를 자료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자료 유형 간의 비교에서 전체-

단편극은 7개(연기, 화장실, 불쌍, 눈물, 못보

겠어, 킹받네, 얼굴), 전체-대화는 2개(사랑, 혼

밥)의 키워드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단편극 유형과 대화 유형 사이에는 일치

하는 키워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형별로 고유하게 도출된 키워드는 전체 유

형 3개(조별과제, 귀엽, 단무지), 단편극 유형 

5개(미쳤다, 뒷담, 배우, 개꿀, 영혼), 대화 유

형 10개(학번, 감사, 대학생활, 술자리, 편입, 

신입생, 복학, 응원, 동아리, 강의)가 확인되

었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낸 핵심 키워드 간의 

중심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TF-IDF 상위 20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3가지의 중심성 지수(연결/매

개/근접 중심성 지수)를 비교한 결과, 지수 간

의 순위 차이는 조금 있었으나 네트워크의 중

심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자료 유형별 TF-IDF 상위 20개 키워드

의 연결 중심성 지수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 3

은 자료 유형별 TF-IDF 상위 20개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을 네트워크 지도로 시각화한 것

이다.

전체 유형의 상위 키워드가 형성하는 네트

워트 중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인싸’, ‘공감’, 

‘친구’, ‘혼밥’, ‘화장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싸’, ‘공

감’, ‘친구’는 빈도분석에서 공통 상위 키워드

로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도 중심 키워드로 확인되며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와 반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키워드로 분류되었다. 

각각의 대표 키워드가 사용된 전반적인 맥

락을 살펴본 결과, ‘인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정한 댓글 경향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대학

생의 친구관계와 관련된 이슈에 많은 시청자

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밥’과 ‘화장실’을 통해 일반 대중들 사이에

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대표적인 대학 내 아

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여기서 ‘화장실’은 아싸 대학생이 몰래 밥

을 먹는 장소로 설정되면서 ‘혼밥’과 연결된 

중심 키워드로 도출된 것이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존재

하는구나... 혼밥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에도 훨씬 나은데 왜 굳이 화장실에서 먹지;;”, 

“겁나 슬퍼ㅜㅠㅠ 밥을 화장실에서ㅠㅠ”와 같

은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인

싸’, ‘공감’, ‘친구’, ‘혼밥’, ‘화장실’이 전체 유

형의 중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 중 ‘인싸’, 

‘공감’, ‘친구’는 아싸 대학생의 관계적 맥락에 

그림 2.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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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키워드가 하나의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고, ‘혼밥’과 ‘화장실’은 아싸 대

학생의 생활적 맥락에 관한 키워드가 네트워

크를 이룬 것이었다. 특히 ‘혼밥’과 ‘화장실’은 

대학에서 고립되고 은둔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맥락에서 연결된 것

이었다. 

단편극 유형의 상위 키워드가 형성하는 네

트워크 중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학 내 아

싸 현상을 다룬 단편극 콘텐츠의 주요 논의는 

‘인싸’, ‘연기’, ‘생각’, ‘친구’, ‘화장실’, ‘공감’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각의 중심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단편극에 대

한 감상평이나 동영상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

이었다. 즉, 배우의 연기 혹은 극의 내용에 대

한 다양한 인지․정서적 반응이 표현되는 과

정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들이 단편극 유형의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이 가

순위
전체 단편극 대화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키워드 연결 중심성

1 인싸 0.894737 인싸 0.789474 친구 0.947368

2 공감 0.842105 연기 0.736842 대학생활 0.894737

3 친구 0.842105 생각 0.684211 생각 0.894737

4 혼밥 0.842105 친구 0.684211 공감 0.789474

5 화장실 0.842105 화장실 0.684211 동아리 0.789474

6 생각 0.789474 공감 0.631579 이야기 0.789474

7 찐따 0.789474 혼자 0.578947 재밌어 0.789474

8 연기 0.684211 영혼 0.526316 혼자 0.736842

9 이야기 0.684211 이야기 0.526316 신입생 0.684211

10 재밌어 0.684211 재밌어 0.526316 학번 0.684211

11 혼자 0.684211 찐따 0.526316 감사 0.684211

12 사랑 0.631579 뒷담 0.421053 인싸 0.684211

13 얼굴 0.578947 배우 0.368421 복학 0.631579

14 조별과제 0.578947 얼굴 0.368421 편입 0.631579

15 불쌍 0.526316 눈물 0.263158 강의 0.578947

16 눈물 0.473684 킹받네 0.263158 혼밥 0.578947

17 킹받네 0.421053 못보겠어 0.157895 술자리 0.421053

18 귀엽 0.263158 미쳤다 0.105263 응원 0.368421

19 못보겠어 0.263158 불쌍 0.105263 찐따 0.263158

20 단무지 0.210526 개꿀 0.000000 사랑 0.105263

표 3. TF-IDF 상위 20개 키워드 연결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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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인싸’라는 키워드에서 

독특한 댓글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단편

극 유형에서 인싸는 특히 아싸를 연기하는 배

우가 실제로는 인싸처럼 보인다는 비판이나 

불평, 혹은 푸념이 표현되는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인싸들

이 아싸 연기하니 영혼이 소울이 안느껴지는

군요!!”, “인싸가 아싸 연기 하는게 너무 티나

네요 …”, “이런거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특징 

… 인싸 중의 인싸들 한마디로 기만 질”과 같

은 댓글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단편

극 유형의 ‘화장실’은 전체 유형에서와 마찬가

지로 혼밥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로 확인되었

으며, 이를 통해 단편극 콘텐츠에서 아싸 대

학생의 혼밥 이슈가 유독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편극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인싸’, ‘연기’, ‘생각’, ‘친구’, ‘화장실’, ‘공감’

이 중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기본적

으로 단편극에 대한 다양한 인지․정서적 반

응과 관련되어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 중 ‘인싸’는 아싸 대학생을 연기

한 배우와 관련된 맥락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화장실’은 전체 유

형과 동일하게 아싸 대학생의 혼밥 생활과 연

결되어 있었다. 

마지막 대화 유형의 상위 키워드가 형성하

는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대화 콘텐츠의 주요 논

의는 ‘친구’, ‘대학생활’, ‘생각’, ‘공감’, ‘동아

리’, ‘이야기’, ‘재밌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와의 언어적 소통이 

주를 이루는 대화 콘텐츠에서는 대학생의 친

구관계와 더불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논의

가 훨씬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시청자의 인지․정서적 반응도 더

욱 풍부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화 

유형의 중심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 원문으로

는 “MT를 늦게 가서 … 저랑 좀 안맞고 몬가 

절 싫어하는 느낌? 같은게 있어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요ㅠㅠ … 대학생활 홧팅,,”, “대

학이야기 정말 공감이네요..”, “저는 동아리 활

동은 안했지만 … 공감이 되서 뭔가 내편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너무 재밌어

전

체

단

편

극

대

화

그림 3. 유형별 네트워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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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동아리도 편입생이라 적응하기 힘들

지 않냐고 도와주고 … 전적대보다 대학생활

을 더 즐겁게 한 듯...” 등이 대표적이었다. 

대화 유형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친구’, 

‘대학생활’, ‘생각’, ‘공감’, ‘동아리’, ‘이야기’, 

‘재밌어’가 중심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들은 

주로 대학생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논의와 관련되어 네트워크 중심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 중 ‘친구’, ‘대학생활’, 

‘동아리’는 대학생의 적응 경험과 연계된 맥락

에서 언급되었고, ‘생각’, ‘공감’, ‘이야기’, ‘재

밌어’는 시청자의 반응이나 소통 맥락과 연결

되었다. 

토픽모델링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주제로 한 유튜브 동

영상에서 댓글을 수집하여 토픽모델링을 실시

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각각 3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표 4는 주요 토픽을 구성하는 상

위 5개 키워드를 자료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고, 그림 4는 LDAvis를 활용하여 토픽모델링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주요 토픽을 구성하

는 상위 키워드를 토대로 대학 내 아싸 현상

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댓글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유형의 토픽별 상위 키워드는 토픽(1): 

‘친구’, ‘인싸’, ‘찐따’, ‘재밌어’, ‘이야기’, 토픽

(2): ‘연기’, ‘공감’, ‘혼자’, ‘인간관계’, ‘화장

실’, 토픽(3): ‘학번’, ‘눈물’, ‘복학’, ‘킹받네’, 

‘불쌍’이 나타났다. 먼저 토픽(1)은 전체 유형

의 대표 키워드 군집으로, 자료 유형이나 특

정한 댓글 경향과 상관없이 모든 댓글에서 빈

번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군집을 형성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앞서 빈도분석 결과에서도 확

인한 바와 같이 ‘친구’, ‘인싸’, ‘찐따’는 아싸

의 유의어 혹은 반의어로 사용되며 다양한 맥

락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재밌어’와 ‘이야기’ 

또한 자료 유형과 무관하게 댓글 전반에서 빈

번하게 언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전체 유

형의 토픽(1)은 시청자들이 대학 내 아싸 현상

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거나,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거나, 특정 의견이나 설

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로 구성된 군집이었다. 

다음 토픽(2)은 단편극 유형의 대표 키워드 

군집으로, 단편극 콘텐츠의 댓글 반응에서 높

은 빈도로 출현한 단어들이 하나의 군집을 형

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기’, ‘공감’, ‘혼자’

는 주로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거나 느낀 점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는데, ‘인간관계’

와 ‘화장실’의 경우 단편극에서 다루는 대학 

내 아싸 현상의 주요 이슈를 대표하는 키워드

였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는 대학 내 아싸 

현상이 궁극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문

제라는 점에서 자주 언급되었고, ‘화장실’은 

아싸 대학생의 화장실 혼밥 이슈를 다룬 단편

극 콘텐츠가 많아 다수의 댓글 반응에 포함되

었다. 

마지막 토픽(3)은 대학 내 아싸 현상 동영상

을 시청한 실제 대학생들의 댓글 반응이 하나

의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번’과 ‘복학’이 주로 댓글 작성자가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저도 20학번 내년 3학

년 복학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18학번이고 

이번에 2학년으로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내년에 복학하는 19학번인데 이

거 보고 울었습니다..”와 같은 댓글 형식을 취

하고 있었다. 이 같은 댓글 경향은 특히 브이



송도언․전성은․강영신 / ‘아싸’라는 용어를 통해 살펴본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 729 -

로그와 대화 콘텐츠에서 두드러졌는데, 해당 

콘텐츠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 훨씬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실제로 대학생활을 경험

한 시청자들이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토픽(3)에서는 ‘눈물’, 

‘킹받네’, ‘불쌍’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 대학생 

시청자들이 대체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해 

연민, 걱정,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

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단편극 유형의 토픽별 상위 키워드는 토픽

(1): ‘연기’, ‘배우’, ‘생각’, ‘못보겠어’, ‘혼자’, 

토픽(2): ‘친구’, ‘혼자’, ‘인간관계’, ‘공감’, ‘뒷

담’, 토픽(3): ‘화장실’, ‘인싸’, ‘연기’, ‘찐따’, 

‘킹받네’로 나타났다. 토픽(1)은 배우의 연기에 

순위

전체

토픽(1) 토픽(2) 토픽(3)

전체 유형 대표 키워드 단편극 유형 대표 키워드 실제 대학생 댓글

1 친구 연기 학번

2 인싸 공감 눈물

3 찐따 혼자 복학

4 재밌어 인간관계 킹받네

5 이야기 화장실 불쌍

순위

단편극

토픽(1) 토픽(2) 토픽(3)

배우 및 연기 피드백 또래관계 이슈 화장실 혼밥 이슈

1 연기 친구 화장실

2 배우 혼자 인싸

3 생각 인간관계 연기

4 못보겠어 공감 찐따

5 혼자 뒷담 킹받네

순위

대화

토픽(1) 토픽(2) 토픽(3)

시청자 소감 및 응원 대학 적응 및 소속 이슈 대화 유형 고빈도 단어

1 이야기 친구 친구

2 생각 편입 찐따

3 대학생활 학번 재밌어

4 친구 신입생 인싸

5 실패 복학 공감

표 4. 유형별 주요 토픽 및 상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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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청자의 댓글 반응이 하나의 군집을 형

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편극 콘텐츠를 구

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배우의 연기력이

라는 점에서 ‘연기’와 ‘배우’가 자주 언급되었

고, 배우의 연기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소

감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생각’, ‘못보겠어’, 

‘혼자’와 같은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향

이 있었다. 특히 ‘못보겠어’라는 반응은 배우

의 실감 나는 연기에 시청자가 너무 깊이 몰

입하여 심리․정서적 고통을 함께 느끼게 되

어 더 이상 시청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이는 배우의 연기가 시청자의 

감정 이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못보겠어’를 포함한 대표

적인 댓글 원문으로는 “공감성 수치 때문에 

못보겠어요ㅠㅠ”, “연기 너무 잘한다.. 진짜 못

보겠어 짜증나서”, “마음 아파서 못보겠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토픽(2)은 대학 내 또래관계 이슈가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친구’, 

‘혼자’, ‘인간관계’, ‘공감’은 대학 내 아싸 현

상이 대학생의 다양한 인간관계 이슈와 연결

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일

반 대중들이 대학 내의 친구관계를 어떤 관점

으로 바라보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댓글에 

드러난 시청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생각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의 친구관계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피로감과 회의감도 함

께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에 미련 안 두려는 편이라 OO의 심

정이 너무.. 이해가네요. … 예민한 말만 그 

친구들에게서 더 들으니까 힘들고 … 지치더

라구요..ㅠ”, “인간관계 엄청 치이고 지쳐서 이

제는 혼자 다니면서 …”, “자발적으로 아싸면 

인간관계 편하긴 함 … 또 인간관계로 너무 

가깝지 않다 보니 스트레스도 딱히 없고..”와 

같은 댓글에서 이러한 경향이 분명하게 드러

났다. 또한, ‘뒷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대학 

내 또래관계 이슈의 상당 부분이 관계적 갈등

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갈등 또한 대학에서의 인간관계를 기피하

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댓글 원문으로

는 “뒷담 깐 OO랑 친구라고 그동안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 하면서 더 상처받고 인간관계

에 우울증인가 그런 게 옴”, “뒷담 주도자는 

앞에선 서글서글하다 이중성에 토나올 거 같

다”, “어딜가든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기싸움 

전

체

단

편

극

대

화

그림 4. 유형별 LDAvis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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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 소문 뒷담 억지 리액션 같은 것들로 다

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걸 깨달아서 …” 등

이 있었다. 

마지막 토픽(3)은 아싸 대학생의 화장실 혼

밥 이슈가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

었다. ‘화장실’을 중심으로 ‘인싸’, ‘연기’, ‘찐

따’, ‘킹받네’는 화장실 혼밥 이슈에 대한 시

청자의 반응, 특히 조롱과 멸시가 표현되는 

맥락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이었다. 여기

서 ‘인싸’의 경우, 앞서 단편극 유형의 네트워

크 텍스트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주로 

낙담, 불평, 비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는

데, 이러한 패턴이 화장실 혼밥 이슈의 댓글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픽(3)의 주요 댓글 원문으로는 “인싸는 화장

실에서 대화를 하고 아싸는 화장실에서 식사

를 한다ㅜㅜ”, “인싸쉑들 알면서 놀리는거 킹

받네..”, “아싸가 아닌 찐따일거란 …”, “연기

를 너무 잘해서 진짜 킹받네” 등이 있었다. 

대화 유형의 토픽별 상위 키워드는 토픽(1): 

‘이야기’, ‘생각’, ‘대학생활’, ‘친구’, ‘실패’, 토

픽(2): ‘친구’, ‘편입’, ‘학번’, ‘신입생’, ‘복학’, 

토픽(3): ‘친구’, ‘찐따’, ‘재밌어’, ‘인싸’, ‘공감’

이 나타났다. 토픽(1)은 유튜버의 대화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소감과 응원이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이야기’, 

‘생각’, ‘대학생활’, ‘친구’는 대학 내 아싸 현

상과 관련된 유튜버의 실제 경험과 그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가 공유됨에 따라 시청자의 풍

부한 소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들이었다. 특히 ‘실패’의 경우 아싸 대

학생활을 하는 유튜버를 위로하거나 응원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는데, “실패한 대학생활이라

고 이야기하셨지만 … 그 자체로 충분히 값진 

추억이라 생각해요!”, “실패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앞으로 무슨 선

택을 하시더라도 응원합니다”와 같은 댓글에

서 그러한 경향이 잘 드러났다. 

다음 토픽(2)은 대학 적응 및 소속에 관한 

이슈가 잘 드러난 키워드 군집으로 확인되었

다. 특히 ‘편입’, ‘신입생’, ‘복학’은 대학에 새

롭게 적응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들 사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이 중요한 이

슈로 거론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즉, 많

은 사람들이 대학 초기의 적응 과정에서 친구

를 사귀거나 집단에 소속되는 것에 대한 심리

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댓글 원문으로는 

“편입생 출신입니다.. … 혼자 밥먹고 혼자 구

석에서 수업 듣고 … ”, “나는 혼자서 고기집

에서 고기 구워 먹었다 제가 진짜 아싸 복학

생이다.ㅋㅋ”, “저는 19학번 신입생입니다. …

다들 곧 친해질거다 그러는데 전혀 그럴 기미

조차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에요ㅠㅠ...” 등이 

있었다. 

마지막 토픽(3)은 대화 유형의 대표 키워드 

군집으로, 특정한 댓글 경향과 상관없이 빈번

하게 사용된 단어들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구’, ‘찐따’, ‘재밌어’, 

‘인싸’, ‘공감’은 앞선 다른 분석에서도 대표적

인 고빈도 단어로 확인된 바 있는데, 대화 콘

텐츠에 대한 시청자들의 댓글에서도 자주 등

장하였다. 이는 전체 유형의 토픽(1)과 토픽(2)

에서 고빈도 단어를 중심으로 유형별 대표 키

워드 군집이 형성된 것과 유사한 패턴이었는

데, 대화 유형의 경우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체 유형에서는 독립적인 토픽을 형성

하지 못하고 대화 유형에서 별도의 군집을 이

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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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분석

대학 내 아싸 현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의 

댓글을 대상으로 감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

체 유형에서 486개, 단편극 유형에서 275개, 

대화 유형에서 204개의 감정 단어가 추출되었

다. 자료 유형별 주요 감정 단어는 TF-IDF를 

기준으로 상위 20개를 선정하여 표 5에 정리

하였다. 대학 내 아싸 현상과 관련하여 각각

의 콘텐츠에서 표현되는 주요 감정과 댓글 경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자료 유형에서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 

주요 감정 단어는 총 12개(힘듦, 눈물, 사랑, 

재밌는, 행복, 도움, 기대, 걱정, 감사, 당당하

순위
전체 단편극 대화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키워드 TF-IDF

1 힘듦 0.382223 힘듦 0.359538 힘듦 0.508732

2 눈물 0.367621 눈물 0.252054 도움 0.292348

3 사랑 0.324214 재밌는 0.18979 사랑 0.23356

4 재밌는 0.185585 상처 0.148655 행복 0.218492

5 행복 0.174405 당당하게 0.139901 걱정 0.216211

6 도움 0.149502 행복 0.107273 눈물 0.209556

7 기대 0.132513 오해 0.102397 재밌는 0.180821

8 걱정 0.099966 사랑 0.082518 기대 0.150889

9 감사 0.091674 걱정 0.079513 감사 0.135616

10 상처 0.082325 이상하게 0.078767 스트레스 0.095387

11 당당하게 0.078149 기대 0.07631 긍정적 0.094306

12 용기 0.064558 편안한 0.066014 포기 0.080599

13 긍정적 0.057762 도움 0.063591 용기 0.066014

14 스트레스 0.052923 흥미 0.063591 이상하게 0.064479

15 오해 0.050513 불편 0.058771 부담 0.057232

16 이상하게 0.050513 호감 0.057762 우울 0.057232

17 꿀잼8) 0.040773 부담 0.055313 당당하게 0.056583

18 부담 0.039692 자신감 0.050873 실수 0.048359

19 불쌍 0.039692 존중 0.050873 꿀잼 0.047153

20 불편 0.038222 감사 0.049511 편안한 0.045205

8) 매우 재미있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

표 5. TF-IDF 상위 20개 감정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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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상하게, 부담)가 확인되었다. 단일 감정 

단어의 TF-IDF 가중치를 고려했을 때 ‘힘듦’과 

‘눈물’이 꽤 큰 격차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감정 분포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

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 내 아

싸 현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시청자

의 정서적 반응은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긍정 단어와 부

정 단어의 전체 비율을 고려했을 때는 단편극 

유형(12:8)과 대화 유형(11:9)에서 오히려 긍정 

단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여기서 긍정 단어의 경우 대체로 동영상 속 

인물을 격려하거나 응원하는 맥락에서 사용되

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 댓글 원문으로는 “너무 마음 아프

네요. … 정말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응원합

니다 :)”, “도움될까 싶어 구독도 하고 밝은 기

운도 얻으며 늘 응원했어요”, “본 것 중에 제

일 공감되는 편이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해

요!!! ㅜ” 등이 대표적이었다. 단, 긍정 단어 

중 ‘사랑’, ‘재밌는’, ‘꿀잼’은 주로 가벼운 감

상평을 남기거나 팬심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12개의 주요 감정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감

정 단어를 자료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유형 간 감정 단

어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단어를 확인했을 때 

전체-단편극 3개(상처, 오해, 불편), 전체-대화 

4개(스트레스, 긍정적, 용기, 꿀잼), 단편극-대

화 1개(편안한)의 감정 단어가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료 유형별로 고유하게 나타난 

감정 단어는 전체 유형에서 1개(불쌍), 단편극 

유형에서 4개(흥미, 호감, 자신감, 존중), 대화 

유형에서 3개(포기, 우울, 실수)가 확인되었다. 

단, 이처럼 자료 유형별로 고유하게 나타난 

감정 단어나 자료 유형 간에 일치하는 감정 

단어들은 대부분 단순빈도와 TD-IDF 가중치

가 매우 낮아 명확히 구별되는 주요 감정이나 

새로운 댓글 경향을 설명하진 못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대학 내 아싸 현

상을 다룬 유튜브 동영상에서 댓글을 수집하

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는 총 4가지 기법(빈도분석, 네

트워크 텍스트 분석, 토픽모델링, 감정분석)이 

활용되었고, 댓글 경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

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에 따라 자료 유형을 3

가지(전체 유형, 단편극 유형, 대화 형)로 나누

어 따로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결과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시청자 대부분은 동영상 콘텐

츠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대학 내 아싸 현상

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빈도분석 결과상 ‘공감’이 모든 자료 

유형의 상위 키워드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

라 ‘힘듦’, ‘눈물’, ‘걱정’, ‘상처’, ‘불쌍’과 같

은 주요 감정 단어나 ‘미쳤다’와 같은 감탄사

가 공감을 표현하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단편극 유

형의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못보겠어’의 경

우, 극의 상황에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괴

로움을 느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뜻에서 쓰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못보겠어’는 시

청자가 동영상을 보고 이차적인 정서 경험(예: 

수치심, 부끄러움, 안타까움 등)까지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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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뜻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렬한 

정서적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편극 콘텐츠의 특성상 배우가 현실의 상황

을 재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훨씬 

깊은 감정 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

된다. 

그리고 TF-IDF 상위 100개의 키워드 중 

시청자의 과몰입이나 심리․정서적 재경험

을 표현한 또 다른 키워드로는 ‘PTSD(38위; 

117.5025)’와 ‘항마력(62위; 86.97923)’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항마력이란 어색하거나 민

망한 상황을 견뎌내는 정신적 힘을 뜻하는 인

터넷 신조어로(나무위키, n.d.), 댓글에서는 “항

마력이 딸려서 보면서 소리를 계속 줄였다 

…”, “항마력 딸려서 못보겠어요 ㅠㅠ”와 같이 

쓰이고 있었다. 

이처럼 댓글 전반에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공감 반응이 나타난 것과 더불어 전체 유형의 

토픽(3)을 통해 실제 대학생들의 댓글 반응 또

한 상당수 확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날 대학 내 아싸 현상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을 위한 가상의 소재가 아니라 실재하는 사회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집단의 고유한 고립 및 은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에 충분

한 현실적 기반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사회심리학

적 관점에서 조망해보면, 이는 개인이 또래와 

자신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집단

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사회적 비교 

과정(Festinger, 1954)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은 또래의 사회적 자원(예: 친화

력, 집단활동 참여 빈도, 평판 등)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교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낮

은 사회적 지위를 인식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아싸로 규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Jansen et 

al., 2022). 또한, 낙인이론(Becker, 1963)의 관점

에서 보면, 집단이 특정 개인을 아싸로 규정

하는 과정이 결국 그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을 

재구성하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형

성할 수 있다. 즉, ‘아싸’라는 레이블이 부여되

는 순간 타인의 기대와 행동이 달라지고, 해

당 개인은 주변화된 정체성을 받아들여 소극

적이고 은둔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서 사

회적 배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

다(Phelan et al., 2014).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보았을 때, 대학 내 아

싸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고립 상태를 넘어, 

또래 비교를 통해 형성되는 낮은 사회적 지각

과 라벨링으로 인한 사회적 기대 및 타인 행

동의 변화라는 두 경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지속적 주변화 과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둘째, 유튜브 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은 

가벼운 유희적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빈도분석과 감정

분석 결과에 나타난 ‘재밌어’, ‘재밌는’, ‘꿀잼’

이 쓰인 맥락을 확인한 결과, 대중들 사이에

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은 하나의 웃기고 재밌

는 유튜브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같

은 경향은 특히 아싸 대학생이 혼자 밥을 먹

는 문제를 다룰 때 더욱 두드러졌는데, 단편

극 콘텐츠의 경우 아싸 대학생이 혼자 밥을 

먹을 때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먹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이들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학교

생활을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실제로 

전체 유형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에서 ‘화장

실’과 ‘혼밥’의 상호 연결 중심성 지수는 상위 

20개 키워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단편극 유형의 토픽모델링에서는 화장실 혼밥 

문제와 관련된 군집으로 토픽(3)이 나타나기도 



송도언․전성은․강영신 / ‘아싸’라는 용어를 통해 살펴본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 735 -

하였다. 단, 이 같은 다소 과장된 연출은 대학 

내 아싸 현상이 단순한 유희적 콘텐츠로 활용

되는 것을 넘어 아싸 대학생에 대한 조롱과 

멸시를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단편극 유형의 토픽(3)에 포함된 

‘찐따’, ‘킹받네’와 전체 유형의 TF-IDF 20위에 

해당하는 ‘단무지’는 주로 아싸 대학생을 비하

하거나 조롱하는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었다. 

이러한 비하와 조롱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댓

글 원문으로는 “밥도 혼자 못 먹는게 찐따”, 

“단무지 없이 먹는 거 킹받네”, “화장실에서 

단무지를 빼야 진정한 아싸임 단무지 소리 엄

청큼” 등이 있었다. 이러한 댓글에서 드러나

듯, 한국 대학생 문화에서 ‘화장실’과 ‘혼밥’은 

소외된 개인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상징적 

소재로 소비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의 

소외 현상을 다룬 탐색적 텍스트마이닝 연구

에서도 ‘화장실’과 ‘혼밥’이라는 키워드는 ‘유

희적 콘텐츠’, ‘비하적 관점’이라는 토픽과 함

께 도출된 바 있다(Song et al., 2023). 이처럼 

유튜브 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신조어인 ‘아싸’의 주

요 용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인터넷 매체 안에

서 대학생의 관계적 문제를 유희적으로 표현

할 때는 유독 ‘아싸’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송도언 등, 2023). 

이러한 경향을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아

직 대학생들의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심

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매체에서 소비되는 

가벼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튜브에 드러난 희화화 경향

은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 문제를 일시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으로 축소

시켜,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

이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 정도로 계속 소

비된다면, 실제 고립과 은둔을 경험하는 대학

생들의 고통은 사회적 공론장에서 점차 사라

질 수 있으며, 관련 학술적 논의 또한 정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학 내 아싸 현상을 학

문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대중의 문제의

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교육적 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술계와 대학 현장

에서는 아싸 현상이 지닌 구조적․문화적 맥

락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모

두에서 핵심 키워드로 나타난 ‘인싸’는 주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인지․정서적 반응과 함께 언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싸와 정반대의 뜻

을 가진 인싸가 특히 시청자의 비교 의식이나 

낙담, 좌절, 불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인지․

정서적 경험을 표현할 때 자주 언급된 것인데, 

예를 들어 “인싸는 학교 말고 다른 데 가서 

놀고 싶고 아싸는 친구 없어서 외로워서 집 

가고 싶고 …”, “와 진짜 나다 인싸들 사이있

으면 괜히 말 걸었다가 분위기 망칠 것 같은 

기분”, “더욱 슬픈건 인싸들은 이거 보고 그냥 

웃어넘긴다는거...” 등과 같은 댓글 반응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단편극 유형의 댓글에서는 시청자가 

느끼는 위화감이나 반발감도 드러났는데, 이

는 단편극 배우가 현실에서는 인싸일 것으로 

여겨지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댓

글로는 “현실에서는 인싸니까 연기자를 하겠

지”, “역시 아싸인척하는 인싸... ㅠㅠ”,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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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들어주는거 보면 인싸네 이렇게 또 아싸

를 뺏겼다.”, “기만하지마라 … 그 정도면 인

싸다.” 등이 있었다. 이는 ‘아싸’라는 용어가 

단순히 고립이나 은둔, 소외를 표현하는 수준

을 넘어,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을 시사한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아싸’는 

정체성 도구(identity tool)의 역할을 하여 관계

결핍을 드러내는 동시에 소속감의 결여를 사

회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공감과 유대감을 이

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Aslanov et 

al., 2022; Camp & Flores, 2024). 이러한 맥락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비교이론이나 낙인이론과

도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일

반적 고립이나 낙인의 심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의 결과는 ‘아싸’가 대학

생 집단 특유의 문화적 맥락에서 정체성 도구

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

서 실제 아싸의 입장에서는 대학 내 아싸 현

상을 주제로 한 단편극 콘텐츠가 자신들의 결

핍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잘못 소비되

는 것으로 인식되어 불편감을 느꼈을 가능성

이 있다. 특히 이러한 정체성 도구로서의 기

능은 관계망 속에서의 위치를 중시하는 한국

적 집단주의 문화와 결합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아싸’는 단순한 상태라기보

다 관계망 내 취약성과 정체성 정립의 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대학 내 아싸 현상을 접한 시

청자들이 인싸의 삶과 비교하며 낙담하거나 

인싸에 대해 반발감을 표출하는 모습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대인

관계를 원하면서도 그 부담감으로 인해 홀로 

지내는 사람들의 관계결핍과 갈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정백, 신혜성, 2022). 이처

럼 ‘아싸’는 단순히 사회적 철수 현상을 지칭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비자발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정체성 기반

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넷째, 대학 내 아싸 현상은 또래 갈등이나 

관계 미숙과 같은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편극 유형 토픽(2)의 주요 키워드(친구, 혼

자, 인간관계, 공감, 뒷담)에서 분명하게 드러

났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맥

락에서 타인의 성향을 알아가고 서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 많은 피로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관계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대학 내

의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중들의 이 같은 인식과 

경험은 ‘스트레스’, ‘부담’, ‘불편’과 같은 감정 

단어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당 감정 단어를 포함한 댓글 원문으로는 

“남을 배려하고 신경쓰는게 사실 사람에 따라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 “상대방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혼자 고

민하고 스트레스받고 상대방 맞춰준다고 내 

기 다 빨리고 힘들어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부담스러움 … 굳이 내가 나서서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싶지도 않고..”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단편극 유형의 빈도분석 결과에 나타

난 ‘영혼’을 통해 대학 내의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에 피로와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관계망을 유지하기 위해 피상

적인 상호작용만을 유지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이 잘 드러난 댓

글 원문으로는 “진짜 너무 공감되는데 …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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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아닌 이상 대개는 기계적으로 반응하게 돼

서 영혼 리스라는 얘기도 자주 듣는 듯..ㅎㅎ”, 

“영혼없다 소리 매일 듣는거 … 겉으로라도 

상호작용 되면 되는거 아닌가”, “나다 학교 가

면 기본적인 인간관계는 하는데 전부 비즈니

스이고 … 영상의 주인공이 영혼없는 리액션 

할 때 저항없이 웃어버림 나랑 똑같아서..” 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혼 없는’ 상

호작용 양상은 서구권에서 보고되는 사회적 

고립 현상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서구권

의 논의는 주로 개인의 심리적 고립감이나 관

계망 단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e.g., Cala & Ortega, 2024; Conti et al., 2023; 

Giovenco et al., 2022),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

는 집단주의적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되어 관

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보다는 최소한의 형식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소속감을 확보하

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아싸 현상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hikikomori)와도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관계로

부터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Kato et al., 2019)

하는 반면, 한국의 아싸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기대와 

규범을 일정 부분 고려하는 적응적 전략을 취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발견은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문화적 배

경과 사회적 기대 구조가 결정적 맥락 요인으

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향후 연구에서 한국적 

현상을 서구권 혹은 일본 사례와 비교함으로

써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밝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실 아직 관계적 기술이 성숙하지 못한 대

학생의 경우(박미정, 오두남, 2017; 이민선, 채

규만, 2012), 급격히 확장된 대인관계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관계적 위기를 쉽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에 매우 취약한 대

상이라고 할 수 있다(류진혜, 2002). 특히 이 

같은 대인관계 문제가 개인의 고립 및 은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미루어 봤

을 때(김성아, 2023; 김성아 등, 2022; 노가빈 

등, 2021; 보건복지부, 2023),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은 단순한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에 관

한 문제가 아니라 집단에서의 부적응이나 또

래 갈등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

에서의 집단따돌림은 개인을 모임에서 배척하

거나 홀로 고립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강영신, 박주

영, 2018),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이 관계적 

폭력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즉, 대학생의 경우 집단으로부터 멀어져 

홀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겉으로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기저

에는 미숙한 관계적 기술로 인한 부적응이나 

또래 갈등 및 따돌림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 현

상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고 학술적 연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립 및 은

둔이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예: 미성숙한 관계

적 기술, 집단따돌림, 개인적 성향)와 복합적

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튜브 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

은 대학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함께 논

의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

한 경향은 특히 대화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에

서 두드러졌는데, 대화 유형에서는 ‘대학생활’

과 더불어 다양한 대학 관련 주제어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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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유형에 드러난 대학생활 관련 이슈 중 하

나는 토픽(2)의 ‘신입생’, ‘편입’, ‘복학’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 적

응 및 소속에 관한 이슈에 해당한다. 즉, 대학

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대인관

계를 형성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실제로 신입생과 편입생이 처음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

끼고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김건희, 

황은희, 2012; 김광현, 강성배, 2016; 송도언 

등, 2023; Laanan, 2007), 오늘날 대학에서는 이

처럼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초기의 부

적응으로 인해 집단으로부터 단절되거나 고립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의 다

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과 관련한 또 다른 이슈는 대학 내

의 사교모임과 학업활동에 관한 것이었다. 이

는 빈도분석에서 도출된 전체 유형의 ‘조별과

제’와 대화 유형의 ‘술자리’, ‘동아리’라는 키

워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학 내의 

사교모임과 학업활동이 집단 구성원과의 연결

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조별과제’

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첫째

는 아싸 대학생에게 조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

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조원을 제안하거나 다른 조의 

합류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큰 부담이 된다

는 것이었는데, “아싸일 때 조별과제 눈동자 

지진인데 …”, “조별과제 진짜 랜덤으로 했으

면ㅠ”, “아 혼강할때 개인과제라면 모를까 조

별과제가 참 험난한데 …”와 같은 댓글에서 

이러한 고충이 잘 드러나 있었다. 둘째는 조

별과제 수행 과정이 인간관계의 피로감을 높

이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단편극 유형 토픽(2)에서 언급된 관계적 

갈등 이슈와도 연결되는데, “조별과제가 제일 

짜증났음..”, “갑자기 짜증나네 4명이서 하는 

조별과제 나이 좀 먹었다고 안하려고 지랄을 

하던 그 두 명 결국 교수님한테 말하고 둘이

서 해서 A는 받았지만 아오..”, “어으 조별과

제없는 교양만 듣고싶다”와 같은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조별과제를 위해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술자리’와 ‘동아리’는 대학 내의 

사교모임이 갖는 의미를 잘 설명하였는데, 두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에서는 OT나 MT와 같

은 집단활동 또한 자주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키워드를 포함한 댓글 원

문을 살펴보면, “애매한 새내긴데요ㅠㅠ 저번

에 술자리 한 번 안 나갔더니 친구들이 아주 

무리를 만들어왔더라구요..”, “OT랑 MT 술자

리 같은 거 안 가고 싶은데 그러면 진짜 아싸 

빼박이겠죠...?”, “OT 안 가서 신입생 때 내내 

친구가 없어서 좀 힘들었었어요.. … 다른 동

아리 찾아보시면 됩니당” 등이 있었다. 특히 

술자리의 경우 한 개인의 관계 단절이나 고립

을 판가름하는 기준처럼 인식되곤 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찐따들한태 술자리 권유

는 하지않아...”, “진짜 찐따들은 애초에 술자

리가 없어..”, “아싸가 술자리가 있어?”처럼 아

싸 대학생에게는 술자리가 있을 수 없다는 다

소 자조 섞인 한탄이 드러나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경향은 관련 선행연구에

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대



송도언․전성은․강영신 / ‘아싸’라는 용어를 통해 살펴본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 739 -

학 혹은 학과 차원의 공식 행사나 모임이 단

순한 사교의 장이 아닌 집단의 소속을 결정짓

는 중요한 관문처럼 인식된다는 점을 언급하

며 한국 고유의 대학문화를 지적하기도 하였

다(강영신, 박주영, 2018; 송도언 등, 2023).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싸’라는 비학술적 용어를 활용하여 대학생 

집단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고립 및 은둔 현

상의 주요 이슈와 사회적 담론을 살펴본 최초

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비

학술적 용어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음으로써,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실제 언어와 경험을 기

반으로 사회적 현상을 탐색했다는 현상학적․

맥락적 의의를 갖는다. 이는 기존 학술 개념

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대학생 집단 고유의 

문화적 맥락과 정서적 뉘앙스를 드러내는 데

에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

울러, 고립 및 은둔의 경우 한 번 그 패턴에 

빠져들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으로 인해 

초기의 예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층 초입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의 고립 및 은둔 현상을 최초로 탐색한 

본 연구는 청년 전체의 고립 및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에게 매우 친

숙한 유튜브라는 매체에서 시청자가 직접 작

성한 댓글을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고

립 및 은둔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인

식을 폭넓게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체로 자기 보고 설문 및 

상관분석을 활용한 실태조사 중심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

실에 가까운 인식과 풍부한 정서적 반응을 포

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댓글과 같

은 정제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분석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학술 연구

의 자료수집 범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는 이용자의 연령, 사회

적 배경, 관심사 등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플랫폼으로, 이를 활용한 분석은 단순히 대학

생 집단의 내부적 인식에 국한되지 않고, 이

들을 바라보는 사회 전체의 시각을 함께 반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대학 내 고립 및 은둔 문제

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고

립 및 은둔이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와 연관되

어 나타날 수 있다는 발견은 대학에서 학생 

간의 갈등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예: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입생

이나 편입생, 복학생의 경우 집단 내 적응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과 

차원에서 단순히 OT나 MT와 같은 공식 행사

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또래 집단 내의 심리

적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관계 형성 콘텐

츠를 개발하거나 학생상담센터 내에 특수 목

적(예: 초기 적응 지원) 비대면 상담 채널을 

개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이 확인되었는데, 각각의 제한

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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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체 유형과 단편극 유형의 주요 키워

드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전체 유형만의 고유

한 댓글 경향과 새로운 이슈를 충분히 파악하

지 못하였다. 두 유형에서 추출된 전체 단어 

수와 주요 키워드별 빈도수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겹치는 키

워드가 많아 유의미한 차이를 명확하게 변별

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동

영상 콘텐츠를 기준으로 자료 유형을 더욱 다

양하게 세분화하여 콘텐츠 유형별 주요 이슈

와 댓글 경향을 보다 정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 특유의 고립 및 은

둔 현상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적 전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싸’라는 비학술적 용어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는 대학 내 아싸 현상에 

관한 자료수집과 이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

으나, ‘아싸’가 곧바로 고립 및 은둔이라는 학

술적 개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기존 학계에서는 대학생의 사회적 철수

와 관련된 현상을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

으며, 개념적 합의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이기에 ‘아싸’라는 용어 사용의 적합성

에 여전히 제한점이 남아 있다. 더 나아가 ‘아

싸’는 이론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 대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일상 

언어이자 사회적 은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엄밀히 학술적 개념으로 논증하는 데에는 본

질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아싸 

현상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탐구하고, 관련 학

술 용어(예: 고립, 은둔, 소외, 철수 등)와의 접

합․차별화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논증함으

로써, 생활 세계 언어와 학술 개념 간의 다리

를 놓을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튜브 댓글에서 추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학생 고립 및 은둔 현상

의 특징이나 주요 이슈, 패턴 등을 탐색적으

로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 과정에

서 단순 기술적 분석의 수준을 넘어서는 심층

적 해석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석 자료가 유튜브라는 단일 플랫폼에 국한

되어 있어 표집의 외적 타당도에도 일정한 제

약이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

에서 도출된 키워드와 주요 발견들을 토대로 

대학생의 고립 및 은둔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거나, 다른 변인들(예: 사

회적 지지, 학업성취도)과의 관계를 정량적

으로 검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

울러 분석대상을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

(Instagram), 스레드(Threads), 트위터(Twitter)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함으로써 텍스

트 데이터의 외적 타당도를 보강하고, 현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또한 중요

한 후속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결과는 댓글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대학생

의 의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댓글

은 특정 집단의 의견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 

표집의 대표성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표집의 

외적 타당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댓글과 같은 정제되지 않은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인터넷 용어, 신조어, 줄임말, 

합성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띄어쓰기

와 맞춤법 오류도 빈번하여 형태소 분석 과정

에서 상당수의 단어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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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띄어쓰

기와 맞춤법 오류를 일부 보정하였으나, 불용

어 및 동의어 처리 과정에서는 3명의 박사과

정 연구자가 교차 검증을 수행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

가 남아 있어, 분석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

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댓글에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오타와 비표준

적 표현들을 완전히 보정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댓글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자체에

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대안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된 

다양한 확장 프로그램들(예: YouTube & Article 

Summary powered by ChatGPT, 유튜브 듀얼자

막)은 동영상의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

로 전환하여 기록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보다 정제된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본 연구

의 제한점을 보완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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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mong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e Term “Assa”:

A Text Mining Analysis of YouTube Comments

Do Eon Song     Seong Eun Jeon     Young-Shin K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key issues surrounding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mong university students by 

analyzing 19,876 YouTube comments containing the term “Assa”. Comments were collected from 64 

videos over the past decade. To explore differences in comment trends according to video content, the 

data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Total, Short Plays, and Conversation—for comparative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ost salient keywords in each category, based on frequency and network 

text analysis, were as follows: in the Total category, “friend”, “Inssa”, and “empathy”; in the Short plays 

category, “acting”, “empathy”, and “restroom”; and in the Conversation category, “friend”, “college life”, 

and “story”. Topic modeling identified three dominant themes for each category. Total—(1) representative 

keywords from the  total, (2) keywords from the Short plays, and (3) actual student comments; Short 

Plays—(1) feedback on the actors and their acting, (2) peer relationship issues, and (3) eating alone in a 

restroom stall; Conversation—(1) viewer impressions and encouragement feedbacks,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feeling a sense of belonging, and (3) frequently used words by conversation types. 

Emotion-related terms such as “struggle,” “tears,” “love,” “fun,” and “happiness” were consistently present 

across all categorie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offering practical insights for future policy-making a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social isolation and withdrawal, Assa, YouTube comments, text-mining


